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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1)

Futures Brief

◇  �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배경
 �기후변화의 심각성

- �2015년 파리협정(Paris Agreement)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전 대비 1.5℃ 
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달성이 어려울 것을 전망(UNEP, 2022)

 �탄소배출 비용의 내재화 및 탄소누출 방지 필요성
- �배출권거래제(ETS), 탄소세(carbon tax) 등을 통해 기업이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

도록 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
- �특정 국가(지역)에서만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면 해외(역외) 기업의 생산이 증가

하여 제도의 효과가 떨어지므로(탄소누출)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 탄소 가격의 차이
만큼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

◇  �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
 �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(EU-ETS)의 탄소 가격과 연동하여 인증서 가격을 설정하고 
역외 기업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

- �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인증서 가격을 곱하여 비용을 산정
- 역외 기업이 자국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배출 비용은 제외
-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에 시작되며, 이전에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 정보를 수집
 �탄소국경조정 대상 품목은 시멘트, 전기, 비료, 철강, 알루미늄, 수소, 철강 관련 일부 
원료 및 제품

- �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대상 품목의 확장을 검토

◇  �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논의
 �WTO의 내국인대우 원칙 위배 논란

- �역외 기업이 제출한 탄소배출량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유럽연합 내 
하위 10%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적용

- �제도 시행 이후에도 역내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며, 수년간 단계적으로 폐지
 �유럽연합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시행 의지

- �Staiger(2022)는 탄소배출 비용 부과로 인한 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최혜국 관
세(MFN tariff) 조정을 통해 상쇄하였다면 WTO 원칙 위배 논란을 초래하지 않았을 
것으로 분석

유럽연합 탄소국경
조정제도의 개요

1)	� 본 브리프는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『기후변화 대응과 공급망 전략』의 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
하였으며, 연구보고서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음: 박성준 외(2022), 『기후변화 대응과 공급망 전략』, 연구보고서 
22-20호, 국회미래연구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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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럽연합은 일반적 합의 절차(General Approach)를 통해 통상적인 입법보다 단기
간에 제도를 확정

- 따라서, 유럽연합이 다른 국가들의 탄소중립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
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, 이는 환경을 중시하는 신통상의제 논의
와도 연결됨

◇  �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교역액
 �2018-2021년 교역액 평균, UN Comtrade 자료
 �제품군별 교역 현황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

- �모든 제품군에서 역내 교역액이 역외 수입액보다 큼
- 5개의 제품군 가운데 철강 제품군의 비중이 매우 큼

◇  �무역에 포함된 탄소
 �OECD의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

- �Carbon dioxide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(2021ed.)와 
Bilateral Trade Database by Industry and End-Use(BTDIxE)을 활용

- 철강, 알루미늄 제품군은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
 �유럽연합이 수입한 1차 금속 제조업 제품에 포함된 탄소의 규모는 아래에 정리한 바
와 같음

- �전반적으로 비유럽연합 국가들이 단위 당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이러한 경향은 
인도, 러시아, 중국 등 개도국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이들 국가는 자국 내 배출량 비중
이 매우 높음

 �우리나라의 유럽연합 수출은 철강에 집중
- �철강의 유럽연합 수출은 전체의 약 93.4%
-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은 유럽연합 역내 교역 및 역외 수입액의 약 1.94%
- 알루미늄 수출액은 철강 수출액보다 훨씬 작지만, 유럽연합 내 비중은 약 0.48%

탄소국경조정제도 
관련 무역 현황

[ 표1 ] 제품군별 역내 교역액과 역외 수입액

[ 표2 ] 우리나라의 제품군별 유럽연합 수출액

구분
역외 수입액 역내 교역액

십억달러 비율 십억달러 비율
시멘트 0.4 0.5% 1.9 1.0%

전기 4.6 5.9% 18.3 10.0%

비료 5.4 6.9% 7.2 3.9%

철강 47.5 60.2% 128.4 69.9%

알루미늄 21.0 26.5% 27.9 15.2%

구분 수출액(백만달러) 비율
유럽연합 내

비율(수출액) 순위(수출액)
시멘트 0.07 0.0% 0.0% 74

비료 1.81 0.1% 0.01% 59

철강 3226.7 93.4% 1.94% 18

알루미늄 227.93 6.6% 0.48% 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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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연합 국가는 유럽연합 내 교역 비중이 높으나 단
위 당 탄소배출량은 대체로 낮음

- 우리나라 역시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탄소배출량이 커서 제도 시행 시 타격이 우려됨

[ 표3 ] 1차 금속 제조업 제품에 포함된 탄소

[ 표4 ] 1차 금속 제조업 제품 백만달러 당 탄소배출량(톤)

수출국 배출량
(전체, 백만 톤)

배출량
(자국 내, 백만 톤)

자국 내 배출량 
비중(%)

순위
(수출액) CBAM

러시아 41.256 40.223 97.50% 5 적용

독일 32.46 21.305 65.60% 1 -

프랑스 16.346 12.93 79.10% 4 -

인도 14.274 13.64 95.60% 20 적용

중국 14.12 13.467 95.40% 12 적용

이탈리아 12.276 5.796 47.20% 2 -

폴란드 8.834 6.496 73.50% 10 -

한국(배출량 18위) 3.971 3.076 77.50% 23 적용

수출국 배출량(전체) 배출량(국내) 수출액 순위 배출량(국내) 순위 CBAM
인도 356.64 340.8 20 1 적용

러시아 229.25 223.51 5 3 적용

중국 176.16 168.01 12 4 적용

브라질 155.14 140.15 25 7 적용

슬로바키아 146.81 116.87 19 9 -

남아공 144.51 141.29 22 6 적용

그리스 131.12 81.92 27 15 -

튀르키예 126.85 102.98 15 10 적용

한국 109.18 84.57 23 13 적용

폴란드 95.09 69.92 10 21 -

◇  �제도 시행에 따른 대(對)유럽연합 수출액의 변화
 �Caliendo and Parro(2015) 모형을 활용하였으며2) 다음의 요소가 국가별 변화에 
큰 영향을 미침

- 거래액 대비 탄소배출량
- 유럽연합과의 탄소 가격 차이
 1차 금속 제조업(철강, 알루미늄 제품군 포함)에 대한 영향은 [그림 1]과 같음

- 유럽연합 국가들의 역내 교역이 증가하고 비유럽연합 국가들의 유럽연합 수출은 감소
- 비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거래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높은 국가들에 더 큰 타격
- 결과를 통해 탄소배출 감축과 보호무역 요소를 모두 확인 가능
- 우리나라의 산업 역시 수출이 감소하지만, 중국, 인도, 러시아, 튀르키예, 브라질과 같은 

국가보다는 타격이 작을 것으로 전망되는데, 이는 1) 거래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이들 국
가보다 낮고, 2) 유럽연합과의 탄소 가격 차이 역시 이들 국가보다 작기 때문으로 해석
할 수 있음

탄소국경조정 
제도의 영향 분석

2)	� 무역 탄력성(trade elasticity) 등 일부 모수를 박성준 외(2022)와 다르게 설정하였으며, 이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
으나 분석의 함의는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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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모형의 해석과 관련된 유의점
- �분석에 사용한 모형은 장기모형으로 [그림 1]은 장기적인 결과만을 제시
- 수출액의 변화는 무역 탄력성(trade elasticity)의 영향을 받는데 단기에는 무역 탄력

성이 장기보다 낮으며, 따라서 단기적인 충격은 [그림 1]보다 크게 나타남
-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 무역 탄력성이 기존의 연구 결과보다 상당히 작게 도출

되는데, 이 경우 장기적으로도 수출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이 [그림 1]보다 크게 나타남

◇  �시사점
 �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(R&D) 지원

- �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
 �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정비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

- �기업이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국내에서 부담하는 탄소배출 비용이 유럽연합의 인증
서 가격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의 정비와 외교적 노력이 필요

 �주요국의 동향 모니터링 강화
- �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미국 등 주요국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

로(예: 청정경쟁법, CCA) 관련 동향 모니터링 필요
- 유럽을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서도 탄소배출 관련 사항을 투자 및 공급망 결정에 고려하

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비 필요
 기후클럽 등 탄소배출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

- �기후클럽의 논의 가운데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의 연계, 국제적인 탄소 가격제 등이 포
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
장을 반영하고 탄소중립 관련 협력을 강화

 �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해 탄소배출이 감소하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타격 완화 가능

[ 표5 ] 탄소배출 감소에 따른 수출 변화

초기균형
제도 도입 시점 제도 도입 이전

배출량 감소

0% -0.943%

10% 0.147% -0.819% 

30% 0.451% -0.564%

50% 0.772% -0.295%

[ 그림 1 ] 1차 금속 제조업 유럽연합 수출액 변화율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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